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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안전사

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206명을 대상

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또래 관계, 교사 관계, 부모 유대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묻는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관계와 부모 유대가 각각 조절 효과를 보였

다. 이를 통해 또래 관계와 부모 유대가 긍정적일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안전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우울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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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안전사고란 넓은 의미로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일

컬으며(Helen, 1962),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피해 내용 등에 따라 분

류하기도 한다(이정철, 2012).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개념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학생 및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피해를 준 모든 사고로 

정의하였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2009년과 2015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학

교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2009년에는 69,487건, 2015년에는 120,123건으로 꾸

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은 학교안전사고의 

위험에 직 ∙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외상사

건에 노출되었을 때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McCormick, Mathews, Thomas, & Waters, 2010). 특히 사고를 경험한 청소년

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가족 환경과 사회적 지지의 변화, 

성장 과정에서 역할 수행의 변화, 의학적 치료 등으로 인해 수많은 이차적 스

트레스를 경험한다(Bui et al., 2010; Overstreet, Salloum, & Badour, 2010; 

Pynoos, Steinberg, & Piacentini, 1999). 이러한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자살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Eberhart & Hammen, 2010; 

Krysinska & Lester, 2010; Wood, Maltby, Gillett, Linley, & Joseph, 2008). 그러

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고 실태, 안전 교

육, 시설에 대한 주제가 대부분이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심리적 피해, 청소년

기의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상담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윤혜순, 2015). 또한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사고 이후 일상생활에

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이 경험하

는 스트레스의 수준과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스트레스의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우울로 밝혀져 있다(Andersen & Teicher, 

2008; 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 그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

든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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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요인에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Hampel & Petermann, 2006; Lazarus 

& Folkman, 1984). 그렇다면,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인

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이 많다(Cohen & Wills, 1985; 김희영, 정봉교, 2016; 서

인균, 이연실, 2015).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Bliese & Britt, 2001), 청소년의 높은 사회적 친밀

성이 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우울 수준과 문제 행동을 낮춰준다고 설명한

다(Heaven, Newbury, & Mak, 2004). 즉,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사

회적 관계에서 경험하는 지지와 친밀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

에서 조절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청소

년기에는 학교 환경에서 또래 및 교사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Juvonen, 

2006). 또래 관계로부터의 지지는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Desjardins & 

Leadbeater, 2011),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LaRusso, Romer, & Selman, 2008; Yeung & Leadbeater, 2010). 

또한 가족 환경이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을 조절하는 변인이 되며

(김유선, 박미란, 이지연, 2013; 이서원, 장용언, 2011), 부모와의 유대감이 청소

년의 우울과 불안, 품행장애, 반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Desjardins & Leadbeater, 2011; Yeung & Leadbeater, 2010; 안혜원, 이재연, 

2009).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 

환경과 가족 환경을 분리하여 보았으며, 청소년이 맺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

고 그 영향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

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 관계, 교사 관계, 부모 유대의 조절 효과

를 각각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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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소재의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 재학하는 1,7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5월 중순

부터 7월 중순까지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에 대한 안내와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받은 뒤 학교안전사고 경험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총 1,702명의 응답 중 학교안전사고 피해 경험이 없는 1,496명

의 응답을 제외한 206명(평균 연령 14.56세±1.5; 여성 55.8%)이 최종 연구 대

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

다.

2. 측정 도구

1) 학교안전사고 경험

학교안전사고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혜와 김정숙, 강인순(2002)이 사용

한 학교안전사고 실태 질문지를 기초로 최근 2년 이내의 학교안전사고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의 검토는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 2인

과 임상심리학 전문가 1인, 현직 교사 1인으로 구성된 focus group을 통해 이

루어졌으며, 사고 경험 유무, 빈도, 사고 유형, 손상 정도를 묻는 총 10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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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 학교안전사고 경험은 최근 2년 이내에 직접 사고를 겪은 직접 

경험과 다른 학생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하거나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

게 된 간접 경험을 포함하였다. 사고 유형으로는 교통사고, 낙상사고, 질식사

고, 화상사고, 부딪힘, 넘어짐, 베임이 있으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

는 사고로 인해 요구된 치료 일수, 병원 치료의 유무와 영구적인 손상 여부 

및 간접 경험한 사고가 사망 사고인지에 따라 경미, 중간, 중증, 영구적 손상, 

사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2)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과 Mermelstei 

(1983)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10; PSS-10)를 백영묘

(2010)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SS-10은 최근 한 달간 전반적

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며, 각 문항은 Cohen 등이 제안한 5점 리

커트 척도(0점=전혀 없었다, 4=매우 자주 있었다)로 평정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점~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

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점수

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척도를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이 번안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을 측정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은 4점 리커트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 점수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4) 사회적 관계성

(1) 또래 관계 및 교사 관계

또래 관계와 교사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Gest, Welsh와 Domitrovich(20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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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된 Social Relatedness척도를 김진구와 박종효(2015)가 번안한 문

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공동체 4문항과 교사 친밀성 6문항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또래 관계와 교사 관계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마다 1~5점

으로 채점되고,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친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또래 관계 척도 점수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였으며, 교사 관

계 척도 점수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2) 부모 유대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유대를 측정하기 위해 Paker 등(1979)이 개발한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송지영(1992)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BI는 ‘돌봄’과 ‘과보호’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돌봄’에 해당하는 12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이며 애

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 자녀 결합 척도 점수의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과 사고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

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평균 중심화 하여 사용하였다(Frazier, Tix, & 

Barron, 2004).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 방식 그리고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조절변수가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Dawson과 

Richter(2006)가 제안한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ing)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SPSS Inc., Chicago, IL, USA)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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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학교안전사고 경험

학교안전사고 경험에 대한 빈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6.2%에 해당하는 54

명이 학교안전사고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 ∙ 간접 경험을 

모두 가진 청소년도 18.4%인 38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를 얼마나 경험

했는지 물어본 결과, 최근 2년 이내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3.7%에 

해당하는 90명으로 나타났고, 8.4%인 17명은 5회 이상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했

다고 보고하였다. 사고 유형으로는 부딪힘, 넘어짐, 베임이 67%(126명)로 가장 

많았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 42.2%인 8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중증 수준 이상의 손상도 39.4%로 다양하게 분포했다.

<표 1> 학교안전사고 경험

  구분 n (%)

사고 경험

직접 경험 54(26.2%)

간접 경험 114(55.3%)

직 ∙ 간접 경험 38(18.4%)

사고 빈도

1회 90(43.7%)

2회 44(21.4%)

3회 23(11.2%)

4회 5(2.4%)

5회 이상 17(8.4%)

사고 유형

교통사고 16(8.5%)

낙상사고 42(22.3%)

질식사고 1(.5%)

화상사고 3(1.6%)

부딪힘, 넘어짐, 베임 126(67.0%)

손상 정도

경미 87(42.2%)

중간 38(18.4%)

중증 44(21.4%)

영구적 손상 7(3.4%)

사망 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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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 관계 간 상관관계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 관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 에 제시하

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r=.69, 

p<.01).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과 사회적 관계는 부적 상관을 보여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또래 관계와 교사 관계, 부모 유대를 보였다. 사회적 

관계와 우울도 부적 상관을 보여 또래 관계와 교사 관계, 부모 유대가 부정적

일수록 우울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표 2>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 관계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스트레스 1   
　

  
　

  
　

  
　

2. 또래 관계 -.27** 1   
　

  
　

  
　

3. 교사 관계 -.25** .45** 1   
　

  
　

4. 부모 유대 -.26** .29** .35** 1   
　

5. 우울 .69** -.27** -.34** -.35** 1

평균 16.62 15.14 23.79 38.76 13.68 

표준편차 6.88 4.18 5.55 6.32 10.01 

**p<.01

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

1)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 관계의 조절 효과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수준, 사

회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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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성별 .21 2.76** .05 .87 .05 .91

트레스 수준과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각각 t(204)=-3.73, t(199.32)=-3.30, 

ps<.001), 또래 관계, 교사 관계 그리고 부모 유대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위계적 회귀분석 시 성별의 영향을 통

제하였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가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손상 정도를 통제 변인에 포함하였다.

표 3 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 관

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1 단계에서 통제 변수인 성별과 손상 정도

를 투입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고, 2 단계로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평균 중

심화 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다. 3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1 단계에서는 성별이 우울을 설명하는 정도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는데(β

=.21, t=2.76 p<.01), 이는 여학생일수록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손상 정도는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2 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β=.65, t=11.99, p<.01), 3 단계에서

는 스트레스와 또래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β=-.12, 

t=-2.34, p<.05) 또래 관계에 따라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또래 관계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평균값을 

중심으로 긍정적 또래 관계 집단(+1 표준편차 이상)과 부정적 또래 관계 집단

(-1 표준편차 이하)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 관계 수준

에 따른 차이를 그림 2 에 제시했다. 스트레스와 우울의 수준은 또래 관계 수

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래 관계가 부정적인 집단(slope=1.12, p<.001)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래 관계가 긍정적인 집단(slope=.79, p<.001)에 비해 

더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또래 관계가 부정적인 경

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 관계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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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정도 -.02 -.25 -.02 -.27 -.01 -.04

스트레스(A)   
　

  
　 .65 11.99** .66 12.20**

또래 관계(B)   
　

  
　 -.10 -1.89 -.08 -1.59

AXB   
　

  
　

  
　

  
　 -.12 -2.34*

Adj R2 .04 .48 .49

ΔR2 .05 .44 .01

F 4.98** 48.42** 40.69**

*p<.05, **p<.01

<그림 2>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 관계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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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교사 관계의 조절 효과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교사 관계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 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 단계에서 성별과 손상 정도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고, 2 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교사 관계를 투입하였다. 3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와 교사 관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2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교사 관계가 우울을 각각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나(β=.64, t=12.10, p<.01; β=-.17, t=-3.41, p<.01)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교사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우울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단계에서 스트레스와 교사 관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스트레스와 교사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β=-.09, 

t=-1.81, ns). 즉 교사 관계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교사 관계의 조절 효과

변수
1단계 2 단계 3 단계

β t β t β t

성별 .21 2.76** .04 .62 .03 .59

손상 정도 -.02 -.25 -.03 -.46 -.03 -.57

스트레스(A)   
　

  
　 .64 12.10** .64 12.11**

교사 관계(B)   
　

  
　 -.17 -3.41** -.15 -2.95**

AXB   
　

  
　

  
　

  
　 -.09 -1.81

Adj R2 .04 .50 .51

ΔR2 .05 .46 .01

F 4.98** 52.29** 42.9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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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유대의 조절 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유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 에 제시하였다. 1 단계에서 통제 변수인 성별과 손

상 정도를 투입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고, 2 단계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부모 유대를 투입하였다. 3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부모 유대의 상

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부모 유대가 우울을 각각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β=.64, t=12.06, p<.01; β=-.18, t=-3.44, p<.01) 3 단계에서 스트

레스와 부모 유대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 스트레스와 부모 유대의 상

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β=-.12, t=-2.38, p<.05). 조절 효과가 나타났

으므로 주 효과는 특정 조건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며, 부모 유대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유대의 조절 효과

변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β t β t β t

성별 .21 2.76** .04 .68 .03 .55

손상 정도 -.02 -.25 -.01 -.22 -.01 -.17

스트레스(A)   
　

  
　 .64 12.06** .66 12.43**

부모 유대(B)   
　

  
　 -.18 -3.44** -.15 -2.93**

AXB   
　

  
　

  
　

  
　 -.12 -2.38*

Adj R2 .04 .50 .51

ΔR2 .05 .46 .01

F 4.98** 52.40** 44.01**

*p<.05, **p<.01

스트레스와 부모 유대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평균값을 중심으로 

높은 부모 유대 집단(+1 표준편차 이상)과 낮은 부모 유대 집단(-1 표준편차 

성신여자대학교 | IP: 210.125.***.197 | Accessed 2019/02/11 14:49(KST)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 267

이하)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유대 수준에 따른 차이

를 그림 3 에 나타냈다. 낮은 부모 유대 집단(slope=1.13, p<.001)은 높은 스트

레스 상황에서 부모 유대가 높은 집단(slope=.79, p<.001)에 비해 높은 우울 수

준을 보였다. 즉, 부모 유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부모 유대의 조절 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또래 관계, 교사 관계 그리고 부모 유대

의 조절 효과를 확인한 첫 연구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학교안전사고는 다양하고 그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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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도 광범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 사고 경험이 1회에 

그쳤다고 대답한 경우가 43.7%로 제일 많았지만, 반복적으로 5회 이상 경험했

다는 보고가 8.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이외에도 손상 정도는 경

미한 수준이 42.2%, 중증 수준 이상의 손상은 39.4%로, 같은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경험 횟수와 손상 정도에서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개입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여 또래 관계와 교사 관계, 부모 유대가 부정적일수록 스트레스 수

준과 우울 수준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해석할 때 청소

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수준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도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스트

레스 반응을 보이며 특히 대인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한다(Hampel 

& Petermann, 2006; Hankin et al., 2007). 이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장기적으

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안전사고 이후 높은 수준의 우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고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영

향을 성별과 스트레스원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셋째,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과 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성별과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또래 관계와 부모 유대가 부정적일수록 스트

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

인 또래 관계와 부모 유대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로 발전하

는 것을 보호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입을 할 때, 또래 관계와 부모 유대를 더욱 조

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스트레스와 교사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교

사 관계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없었다. 사회적 

성신여자대학교 | IP: 210.125.***.197 | Accessed 2019/02/11 14:49(KST)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 269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우울에 대한 조절 효과는 청소년기의 특

성으로 설명된다. Bronfenbrenner의 생물생태학적 모델(Bioecological model)에

서는 청소년이 맺고 있는 근접한 관계가 발달 과정과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

치며, 이 영향력은 연령과 발달 단계 별로 달라진다고 설명한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Hughes & Chen, 201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로 가족 환경이

나 부모와의 유대감은 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져 왔다(Desjardins & Leadbeater, 2011; Yeung & Leadbeater, 

2010; 안혜원, 이재연, 2009). 또한 초기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또래에게 주로 지지와 조언을 구하면서 또래 관계가 중요해진다

(Mercer & DeRosier, 2008; Wentzel et al., 2009). 그러나 초기 청소년기에 교

사와의 친밀도는 점차 감소하고 교사의 심리적, 사회적 참조 역할 비중도 낮

아진다(Jerome, Hamre, & Pianta, 2009).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관계는 또래 관계와 부모 유대에 비해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비록 교사 관계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하지는 

못했지만,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이 또래 관계나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De Laet et al., 2014; Hughes, Cavell, & Willson, 

2001). 청소년이 또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교사 관계가 청소년

이 또래와 관계를 맺을 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면 우울이 스트레스로 발전

할 때 또래 관계의 조절 효과에 기여하는 교사의 역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

레스가 우울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 관계와 부모 유대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밝혀져 또래와 부모 유대를 활용한 개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를 들어, 지금까지 다양한 외상 경험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입증

된 또래치료(Resilient Peer Treatment; Fantuzzo, Manz, Atkins, & Meyers, 2005)

와 가족치료(Family Therapy; Kolko, 1996), 아동-부모 심리치료(Child-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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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therapy; Lieberman, Van Horn, & Ippen, 2005)와 같은 또래나 가족관계

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왔다. 이러한 접근들을 학교 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과 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완하여 

적용한다면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의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청

소년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한 개입은 학교안전사고 

이후 의학적 치료, 환경의 변화로 이차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한 우

울, 자살사고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장기적인 보호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인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개입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는 의의

가 있지만 후속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

구는 청소년이 경험한 외상으로 학교안전사고에 초점을 두었지만 학교안전사

고에서 주로 나타나는 피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외상 경험

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외상의 종류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여 초등학생이 경험

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2015년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가 38,031건으

로 중학교 39,854건, 고등학교 33,704건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수임을 알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과는 다른 발달적 특성과 다른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횡단 연구의 특성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의 지속적인 효과를 고려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

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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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Experiencing School Accidents

Kim, SoohyunㆍLee, JeonghwaㆍSuh, Sooyeon

ㆍCho, YoonjungㆍKim, Hyunjin

Sungshin Women’s Universityㆍ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experiencing school accident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06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chool accident, and all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relatedness including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and parental bonding. The results showed 

that peer relationship and parental bonding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Additionally, the influence of stress to 

depression was higher among adolescents who indicated negative peer 

relationship and low level of parental bond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er relationship and parental bonding could be important factor as a 

buffering effect on stress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chool accidents.

* Key words: school accidents, stress, depression, peer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parental b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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